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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금융과 기술의 융합을 뜻하는 핀테크는 금융서비스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통해 기존 금융기관 중심의 생태계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소비자 중심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다. 핀테크가 주도하는 금융 혁신은 

지급·결제, 해외송금, P2P대출, 크라우드펀딩, 자산관리,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등의 분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

으며 관련 스타트업과 ICT 기업의 금융업 진입도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기술 발전과 모바일 서비스 증가에 

기반한 국내 핀테크 성장 잠재력 강화를 위해 금융 진입장벽 및 관련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금융시장 

안정 및 소비자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핀테크 산업 성장과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혁신 서비스 동향과 정부의 규제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디지털 금융시대 대응

을 위한 정책과제와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금융 생태계에서의 기술혁신 패러다임에 맞춘 새로운 정책방향 설정은 

향후 건전한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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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intech, which refers to the convergence of finance and technology, is bringing innovation in financial 

ecosystems and creating new customer value through diversified and specialized services. Fintech innovation is 

rapidly expanding into various service areas as the entry of the high-tech startups and ICT companies into the 

financial industry is increasing. In this context, our study examines the recent fintech trends and explores future 

policy directions for fintech development in Korea, focusing on ways to enhance financial service innovation and 

consum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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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금융과 기술의 융합을 뜻하는 핀테크(Fintech)는 

ICT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진화를 일

으키고 있다. 핀테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금융기관 중심의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보다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서 시작되었다. 또한 스마트폰의 확산에 따른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 증가는 편리함과 효율성이 강조된 새로

운 형태의 핀테크 서비스 등장에 기여하였다.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과 같은 전통적 핀테크가 기존

의 전자금융 시스템을 보조하는 ‘조력자(facilitator)’ 

역할에 충실했다면, 신흥 핀테크는 빅데이터, 클라우

드, 머신러닝 등 ICT 기술혁명을 기반으로 기존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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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일으

킬 수 있다[1]. 이에 기존 금융기관들도 관련 ICT 기술

개발을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들과 경쟁하거나 협업하

면서 핀테크 혁신에 대비하고 있다. 

인터넷 및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중심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은 디지털 금융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이에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는 미국과 유럽

을 시작으로 2015년 223억 달러를 넘는 등 급격히 증

가하는 추세이다
[2]. 이는 2014년 글로벌 핀테크 투자

액 대비 75% 증가한 수치이며 무엇보다 유럽과 아시

아 지역에서의 핀테크 투자증대에 따른 결과였다. 특

히 2016년은 아시아 지역에서만 총 86억 달러의 핀테

크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중국 IT 기업들에 대한 투자

가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이다
[3]. 이러한 투자에 힘입

어 알리바바(Alibaba)의 앤트 파이낸셜(Ant Financial)

은 글로벌 핀테크 100대 기업 중 1위에 선정된 바 있

다
[4]. 국내 핀테크 시장규모 역시 2017년 510억 달러

로 추정되며 2021년에는 1,010억 달러규모로 성장하

면서 연 18.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5]. 

국내의 경우 초기에는 지급·결제분야를 중심으로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여 2018년 현재 P2P

대출, 크라우드펀딩, 로보어드바이저, 블록체인 및 암

호화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핀테크 기업들이 활

동 중이다. 최근 정부의 핀테크 활성화 정책과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 국내 핀테크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새로운 시장 및 서비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높

은 관리·감독 수준은 여전히 핀테크 기업의 혁신 활동

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도 존재한다. 창업 

시점에서의 과도한 자기자본금 규제나 핀테크 서비스

에 대한 개인 투자금액 제한 등은 해외와 비교했을 때 

아직 초기성장 단계에 있는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소비

자보호나 보안성 측면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

할 수 있는 위험도 동시에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 

효율성과 안정성 사이에서의 균형을 찾는 노력이 필

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핀테크 산업 현황과 

이슈를 먼저 살펴보고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와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핀테크 서비스 고도화 및 혁신 금융서비스 등장에 따

른 시장 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기술발전에 따라 기존의 법·규제가 예측하

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정책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작업은 다른 어느 산업보다 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금융산업에 있어서 필수요건일 것이다. 

Ⅱ. 핀테크 등장에 따른 금융 생태계의 변화

핀테크 서비스는 크게 지급·결제, 해외 송금, P2P

대출, 크라우드펀딩, 로보어드바이저, 인터넷 전문은

행,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이 최근 발행한 ｢2017 대한민국 

핀테크 기업 편람｣에 따르면 국내에는 현재 약 300개

의 핀테크 기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2017년 

말 기준), 분야별로는 P2P금융과 지급·결제 분야가 각

각 18%와 17.6%의 가장 높은 시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소매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스타트업들의 활발한 

시장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6]. 

2.1 분야별 핀테크 산업 동향 

모바일 기반 지급·결제는 핀테크의 대표적 서비스 

분야로 기존의 복잡한 결제과정의 간소화를 통해 결

제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 핀테크 간편결제는 고객

의 신용카드나 계좌정보를 저장해두고 온·오프라인 

거래 시 스마트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등으

로 보다 간편한 금융거래 서비스를 지원한다. 해외의 

경우 페이팔(PayPal)과 알리페이(Alipay)가 글로벌 간

편결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카카오가 

2014년 9월 국내 첫 간편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

를 출시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페이코 등이 각자 차별화된 서비스로 시장을 공략하

고 있다. 국내 모바일 결제 시장규모는 2017년 약 46

억 달러에서 2021년 229억 달러로 급격히 성장할 것

으로 전망되고 있어 향후 관련 신사업 기회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7]. 

핀테크 기반 해외 송금은 기존방식보다 더 낮은 수

수료로 빠르고 간편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은행을 통해 해외 송금 시 발생하는 국내은행, 중개은

행, 해외 현지은행의 수수료는 낮추면서 송금에 소요

되는 시간은 줄이는 송금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있다. 

영국의 스타트업 트랜스퍼와이즈(Transferwise)는 국

가 간 역방향 송금자들을 매칭함으로써 해외송금을 

국내송금으로 치환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저렴한 송

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에서도 최근 핀테크 스타

트업 핑거(Finger)가 국내 최초로 중개수수료 없는 저

렴한 해외 송금서비스를 성사시켜 관심을 끈 바 있다. 

P2P대출, 크라우드펀딩 분야에서도 핀테크는 소비

자들에게 기존 금융기관 대비 높은 접근성과 편리한 

자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P2P대출 서비스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업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온라인 플

랫폼을 통해 대출과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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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s Fintech Service Description
Foreign 

Service
Domestic Service

Payment
Mobile 

easy payment

Simplified payment without 

authentication certificate

PayPal, 

AliPay, 

Apple Pay

kakaopay, naverpay, 

samsung pay

Remittance

Domestic & 

International Wire 

Transfer

Cheaper, quicker and more 

convenient remittance 

service via mobile phones

M-Pesa, 

TransferWise

Viva Republica, 

Sentbe, 

Finger

Investment
P2P Lending

Crowdfunding

Find online investors for 

personal loans or startup 

fundraising

LendingClub, 

Prosper, 

Kickstarter, 

Indiegogo

Lendit, 8percent, 

Wadiz, 

Yinc

Asset

Management
Robo-Advisor

Build a personalized 

portfolio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

Vanguard, 

Betterment, 

Wealthfront

fount, 

Quarterback 

Investments

Deposit 

& 

Loan 

Internet-Only Bank

Provide non-face-to-face 

channels for banking 

services

Charles Schwab, 

Ally Bank, 

E*Trade Bank

Kakao Bank, 

K Bank

Currency Cryptocurrency

A digital or virtual currency 

that uses blockchain and 

cryptography for security

Bitcoin, 

Ethereum

Icon, 

MediCoin, 

표 1. 핀테크 서비스 분야 
Table 1. Fintech Service Areas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핀테크 대출서비스는 중·저신

용자 층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서 새로운 시

장 확대 기회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불특정 다

수로부터 소액 자금을 모집하는 크라우드펀딩은 창업 

및 제품 개발을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으로 주목

받고 있다. 2016년부터 국내에서도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 가능해지면서 대중들도 스타트업 투자에 참여

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높은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

다. 현재 국내 크라우드펀딩 누적 조달자금은 605억

원, 펀딩성공 스타트업은 342개 사에 달하고 있다

(2018년 6월 기준)1). 투자 및 자산관리 분야에서도 핀

테크는 자동화 상담(Automated advisor) 기능을 통해 

금융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비용의 투자상담 서

비스를 제공한다. 고객 데이터 분석과 알고리즘 개발

에 기반한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는 개인별 

포트폴리오 설계를 통한 최적의 자산 운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ICT 기업 중심의 혁신적 금

융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다. 기존 은행의 대안으로 주

목받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국내 최초로 지난 2017년 

4월 K뱅크가 출범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카카

오뱅크가 영업을 개시하면서 온라인 기반 은행 서비

1) https://www.crowdnet.or.kr/index.jsp

스 제공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기

존 금융사 대비 간결한 인증절차와 온라인에 의존하

는 비용구조의 장점에 기인한 낮은 대출금리 서비스

로 시장에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가치

가 상승하면서 그 기반기술이 되는 블록체인의 잠재

력과 활용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세계적

으로 현재 약 1,400여개의 암호화폐가 유통 중이라는 

점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의 개발 유연성과 향후 

기존 법정화폐의 보완재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

다. 이에 암호화폐의 건전한 거래를 위한 제도적 논의

가 진행 중이고 그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도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의 핀테크 서비스 분야와 대표적인 기업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1].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인공지능 및 ICT 기술의 

발전으로 혁신 금융서비스들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챗봇(Chatbot)은 마치 개인 비서처럼 스마트 폰을 통

해 사용자와 음성 및 텍스트로 대화하면서 쇼핑 및 결

제상황 시 맞춤형 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

한 챗봇 서비스의 대표적인 예로 뱅크오브아메리카

(Bank of America)의 ‘에리카(Erica)’나 마스터카드

(Mastercard)의 ‘마스터카드 봇(Mastercard Bot)’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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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다. 개인 투자 및 포트폴리오 관리, 실제 트레

이딩 업무 등도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알고리즘

을 통해 가능하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한 글로

벌 헤지펀드의 비중은 2015년 40%를 넘어섰고
[8], 미

국의 로보어드바이저 시장규모는 2020년 2조 2,000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9]. 인공

지능 알고리즘은 빅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및 대출심

사에도 활용된다. 미국의 온라인 대출업체 

ZestFinance의 경우 고객과 관련된 약 7만여개의 변

수에 대한 데이터와 10개의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을 이용해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

와 채무 불이행 확률을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머신러닝 기반 알고리즘은 나아가 고객의 과거 

거래패턴 분석을 통해 비정상적 거래행위가 발생한 경

우 스마트폰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인공지능 외에도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

이터, 모바일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역시 혁신 

금융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10]. 국내 IBK

기업은행이 고객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이벤트 소식이

나 환율쿠폰 등을 모바일로 제공하는 비콘(Beacon) 

알림 서비스나 영국 Barclays의 시각 장애인 지점방문

에 대비한 비콘 알림기능은 사물인터넷 기술이 금융

서비스에 적용된 예이다. 클라우드 기술은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방대한 금융정보 및 고객 데이터를 저장·보

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가능하다. 미국 금융회사 

캐피탈원(Capital One)은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효율

성을 증진하고 인프라 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모

든 IT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한 바 있다. 혁

신 서비스 개발의 원천이 되는 금융 빅데이터는 개인

의 재무정보 뿐만 아니라 SNS 활동내역 등 다양한 데

이터를 포함한다. 빅데이터 기술 발전은 정형·비정형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을 가능케 한다. 미국의 보험사 프로그레시브

(Progressive)의 경우 운전자별 적정 보험료 산정을 위

해 나이, 성별 등 기본적인 인구통계 데이터에 추가해 

운전자의 실제 운전패턴을 분석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결과 가입자 증가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ICT 기술

발전으로 인한 모바일 서비스 개발 역시 스마트폰 기

반 금융서비스를 확산시키면서 기업은 대고객 채널을 

늘리게 되고 소비자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

근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왔다. 

최근에는 금융권을 중심으로 거래과정에서의 보안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블록체인은 ‘퍼블릭 혹은 프라이빗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거래정보가 암호화되어 해당 네

트워크 참여자들끼리 공유되는 디지털 원장(ledger)’

를 의미한다
[11]. 네트워크에서 일정시간 동안 발생한 

거래내역을 블록에 기록하고 구성원들의 검증과정을 

거쳐 승인된 거래는 새로운 블록으로 기존의 블록체

인에 연결되는 방식이다. 블록체인 시스템에서는 기존

의 중앙집중형 구조와는 달리 거래정보가 암호화되어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에 공유되므로 거래 투명성이 

높아지고 특정 노드(node)에 의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블록체인은 데이터 무결

성 및 거래 신뢰성이 중요한 인증, 지불·결제 및 송금, 

증권거래 등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활용돼 왔다. 대표

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이 화폐분

야에 적용된 하나의 예이며 향후 새로운 지급수단으

로서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

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서비스는 점차 세

분화, 다양화되고 있으며 각 영역별로 특화된 기업 및 

서비스의 등장이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

다. 국내의 경우에도 핀테크산업협회 회원사가 총 210

개(2017년 말 기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업 등록 기

업이 총 103개(2018년 1월 기준)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향후 기술발전에 의한 국내 핀테크 산업의 성장

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6]. 

2.2 핀테크 등장에 따른 산업 생태계 변화

기술발전에 의해 신생 벤처기업들이 새로운 금융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면서 기존 금융회사와 신규 ICT

기업들 간의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핀테크 

스타트업의 등장이 기존 금융회사 중심의 금융 생태

계를 새롭게 혁신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

다. 맥킨지(McKinsey&Company) 글로벌 뱅킹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핀테크 기업에 의한 기존 금융

서비스 대체 가능성으로 인해 금융시장에서의 경쟁은 

점차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2]. 맥킨지는 소비자 금

융, 지급·결제, 중소기업 대출 등 금융 서비스 전반에 

경쟁 심화로 인한 기존 은행업의 수익 잠식을 예상했

으며, 특히 소비자 금융과 지급·결제 부문의 경우 각

각 2025년까지 은행 수익의 약 60%, 35%가 감소될 것

으로 전망하였다. 즉 시장에서의 업체간 경쟁으로 인해 

기존 금융기관의 독점력은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금융사들은 스타트업 대비 

대규모 인프라에 기반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능력으로 

인해 디지털 금융시대에도 여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

다. 글로벌 컨설팅사인 캡제미니(Capgemini)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핀테크 스타트업보다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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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가별 현재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핀테크 협력정도[16]
Fig. 1. Current and expected fintech partnership per country

기반이나 자금 조달력, 사기방지 시스템과 같은 보안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 반

면 핀테크 스타트업은 사용자 경험, 펀리성, 서비스의 

효율성 측면에서 금융회사 대비 강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스타트업 사이의 이러한 경쟁력 

보완관계는 향후 업체들 간의 협력 및 제휴 관계가 정

착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 금융회사는 핀테크 

스타트업과의 파트너쉽(partnership)을 통해 기술개발

에 소요되는 R&D비용 및 리스크를 줄이고 새로운 기

술로 기존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게 된다. 핀테크 스

타트업 입장에서도 금융회사와의 협력은 금융사가 보

유한 고객기반 및 시스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사 서비스 확산을 위한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스페인의 다국적 은행 BBVA가 자사 중소기업 

대출서비스 개선을 위해 미국의 P2P 대출업체 온덱

(OnDeck)과 협력한 사례나 중국의 대형 보험사 핑안

보험이 텐센트, 알리바바와 합작하여 중국 최초의 인

터넷 보험사인 ‘중안보험’을 설립한 사례 등이 대표적

이다
[14]. 국내에서도 ‘토스(Toss)’의 간편송금 서비스

나 ‘피플펀드(PeopleFund)’의 P2P대출 서비스의 예처

럼, 모바일 송금과 저신용자 대출서비스를 중심으로 

은행과 핀테크 업체의 협력이 이루어져 왔다
[15]. 그러

나 국내 금융기관의 협력수준은 다른 글로벌 국가들

과 비교해 봤을 때 아직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PwC

의 글로벌 핀테크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 

중 핀테크 기업과 협력을 추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4%로 글로벌 평균인 4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

다[16][그림 1]. 

기존의 금융사들이 혁신적 금융 서비스 개발을 위해 

핀테크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시기이다. 

대표적인 예로 국내 금융회사 주도의 Open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공개는 핀테크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

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 환경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Open API를 통해서 

핀테크 기업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고 금융회사 역시 신서비스 출시로 인한 고객기반 

확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국내에서도 개별 

금융사 주도의 오픈 플랫폼 구축 필요성이 증대될 것

으로 보인다. 

핀테크 기술은 금융분야를 넘어 유통·물류분야에서

의 서비스 혁신에도 영향을 미친다. 글로벌 온라인 쇼

핑의 증가로 인해 보다 편리한 지급·결제 서비스에 대

한 수요가 증대되었고 이로 인해 ICT 기반 핀테크 기

술이 유통사의 온라인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는 자사 지급·결제 

플랫폼인 알리페이를 시장에 확산시키는 노력에 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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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현재 중국 내 온라인 결제시장의 80%이상을 점유 

중이고[17], 국내 유통·물류 시장에서도 모바일 쇼핑의 

증가로 인해 관련 핀테크 결제 서비스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간편

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핀테크 스타트업들과 제휴·

협력하거나 자체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온라인 쇼

핑몰은 페이나우, K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들

과 제휴하여 사용자 층을 넓히고 있으며, 이베이코리

아, 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이나 롯데, 신세계 등 오

프라인 백화점들도 자체 핀테크 기반 결제시스템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 향상에 이은 매출증대를 꾀하고 

있다. 국내외 유통사들이 간편결제 시스템에 투자하는 

이유는 이러한 서비스가 단순히 결제대행 업무를 넘

어 자사 생태계 확보를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갖기 때문이다. 온라인 쇼핑 및 결제와 관련하여 수집

된 고객 빅데이터는 향후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사업초기 B2B 전자상거

래 업체였던 알리바바가 현재 대출 및 자산관리 분야

에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것도 알리페이 결제서비스 

운용을 통해 축적한 방대한 고객 정보 및 거래 데이터

에 기반한다. 국내의 경우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

픈 플랫폼 전략으로 각각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API를 공개한 것 역시 자사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

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Ⅲ. 핀테크 규제현황 및 발전방향

국내 핀테크 산업은 스타트업 기업들의 우수한 기

술력과 모바일 서비스 환경 등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업의 높은 진입장벽과 일부 규제로 인

해 관련 산업 발전이 지체되어 왔다. 지난 2014년 정

부의 공인인증서 폐지에 이은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

화 방안｣이 국내 지급·결제부문에서의 핀테크 시장형

성에 기여한 것처럼, 디지털 금융시대에 대응하기 위

한 규제완화와 새로운 혁신 서비스 규제체계를 모색

해 나가야 한다. 핀테크 산업 발전에 따른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의 금융 감독 규제체계로

는 한계가 있으며 기업의 기술적 대응과 함께 정부의 

제도적 대응도 수반될 필요가 있다
[18]. 

3.1 국내 핀테크 규제현황 

글로벌 대비 국내 핀테크 산업수준에 대한 위기의

식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는 2015년 1월 정부의 ｢IT·

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시작으로 관련 정책논의가 시

작되었다[19]. 정부는 전자금융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자 기존의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를 개편하고 스

타트업 지원을 위한 핀테크 지원센터 설립, 자금조달 

지원 등의 혁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온라인을 통한 금융거래가 급

격히 증가함에 따라 2015년 12월 비대면 실명확인제

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2016년 테스트베드

(Test-bed) 제도 도입
[20] 및 2017년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문 서비스를 허용하는 등[21], 규제완화를 통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급·결제 분야에서는 정부가 

지난 2014년 7월 ｢전자상거래결제 간편화 방안｣ 발표 

이후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공인인증서의 

의무 사용을 폐지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의 고객 신용카드 정보저장을 허용함으로써 사용자들

이 온라인 쇼핑 시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매번 입력해

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하였다. 해외송금에 대

해서도 정부는 2017년 하반기 외국환 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PG사나 일반기업 등 비금

융회사의 국경 간 지급·결제 대행을 허용함으로써 소

비자들의 해외거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또

한 창업 환경 활성화 측면에서 소규모 해외송금서비

스만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기자본금 기준을 

10억원으로 완화시킨 반면 안전한 거래를 위한 자금

세탁방지 체계수립, 전문인력 확보 및 외국협력업자 

증빙 의무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강화하

고 있다
[22]. 

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

달하는 방식인 크라우드펀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5년 국회 본회의를 통

과하면서 2016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23]. 일명 ‘크라

우드펀딩법’이라 불리는 해당 법은 투자중개업을 담

당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신설하고 비교적 

낮은 자본금 설정을 통해(최저 5억원) 진입규제를 완

화하였다. 그러나 크라우드펀딩의 기본 취지가 창업·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의 기회를 넓히는 것이니 만큼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업체당 발행 한도를 늘리는 등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 제도에

서는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업력 7년 내 창업기업’

만이 대상 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

하려는 일반 중소기업에게는 해당 기준이 진입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업체당 발행 한도도 현재 ‘7억원 이하’

로 정해져 있으나 이는 창업초기 기업 상황에 따라 너

무 적은 금액일 수 있기 때문에 모집금액 한도를 과감

히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로보어드바이저는 기존 자산관리 수수료 대비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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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

하면서 국내에서 2017년 5월부터 시행되었다. 정부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도입 전 테스트베드 제도 실

시를 통해 서비스 유효성과 안정성을 검증케 하였다.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비

대면 일임은 향후 단계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24]. 현

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금전 신탁 시 투자자가 

금융사를 직접 방문하여 서명하는 방식을 통해 계약

을 맺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오프라인 매장 

확장에 필요한 자금이 충분치 않은 스타트업들은 사

업 확장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온라인 거래 확산에 

따른 대응차원으로 투자일임 비대면 계약은 허용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치도 제시하

였다. 즉 테스트베드 통과 업체 대상 중 최소 자본금 

40억원과 트랙 레코드(track record)를 2년 이상 축적

한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는 영상통화 외 홈페이지를 

통한 설명의무 이행을 허용키로 하였다
[25].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이 마주하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는 현재 핀테크 분야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규제 중 하나이다. 은산분리의 기본 취지는 산업자본

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기 위함이지만 해당 규제로 인

해 ICT 기업이 주도하는 금융업 혁신이 더뎌질 수 있

다는 우려도 크다. 국내 은행법상 ICT 기업과 같은 비

금융회사는 전체 은행 의결권 주식의 4%를 넘는 지분

을 보유하지 못한다는 법적 규제로 인해 (의결권을 행

사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까지 지분보유 가능) 인터

넷 전문은행의 성장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을 앞두고 있었던 2016년

부터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

을 통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법안들은 현재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26]. 인터넷 

전문은행의 안정적인 정착이 가져올 금융권 전반의 

건전한 경쟁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관련 규제완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비트코인 등장에 따른 국내 암호

화폐 투기 열풍이 거세지면서 정부가 관련 대책마련

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내 법체계에서는 암호

화폐의 특성이 고려된 합법적으로 적용가능한 법규가 

아직 없는 상황이다
[27]. 정부는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

통화는 화폐도 금융상품도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어 향후 암호화폐가 제도화되기에는 많은 논

의가 필요해 보인다
[28].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확정

하는 관련 국내 법규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암

호화폐 거래 시 발생가능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시행 중이

다. 2018년 1월부터 암호화폐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 실명제가 실시되었으며, 의심거래는 금융정

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자금세

탁방지 의무를 강화하였다
[29]. 한편 정부는 암호화폐

와는 별개로 그 기반기술이 되는 블록체인에 대한 지

원은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어 관련된 정부 정

책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3.2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금융 소비자 보호 방향

국내 핀테크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점진

적이고 지속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신규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기업 간 협력 및 경쟁을 통한 혁신 생태계 구축 노력

이 중요하다. 알리바바는 비금융권 기업도 민영은행 

설립이 가능케 한 중국 정부의 이른바 ‘열린 접근법’

으로 전자상거래 분야를 넘어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

었고 이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핀테크 시장

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과의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 

또는 ICT 스타트업의 시장 참여확대를 촉진할 수 있

는 보다 실험적인 규제완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기

술 개발과정에서 테스트 작업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규제적용 예외를 인정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

이고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법적·제도적 보완

장치를 설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금융 

테스트베드의 확대·시행을 통해 혁신 금융서비스의 

영향력을 사전에 검증하고 제반 리스크를 관리한다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술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핀테크 기업이 혁신 서비스 출시 전 마주할 수 

있는 규제의 불확실성을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등의 면책제도를 통해 제거해 주어야 한다. 즉 

규제 회색지대에 놓인 혁신 사업에 대해 정부가 명확

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를 일종의 

규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30]. 

핀테크 생테계 활성화 측면에서 금융기관과 스타트

업 사이의 데이터 교류 활성화 노력도 중요하다. 핀테

크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실제 고객 데이터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개발이 필수적인 만큼, 정부는 

핀테크 스타트업의 데이터 접근성을 지원해 나가야 

한다. EU에서는 올해 1월부터 결제서비스 지침 개정

안 ‘PSDⅡ(Payment Service Directive Ⅱ)’를 전면 시

행 중이고 해당 지침에 따라 은행은 고객 동의하에 보

유하고 있는 고객 금융정보를 핀테크 기업 등 제3자

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국제적 사례

는 핀테크 협업 생태계를 위한 금융환경 개방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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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역설하고 있으며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과 고객 편

익 제고를 위해 데이터 개방은 필수적임을 암시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6년 8월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개통’을 선언한 것을 시작으

로 오픈 API를 통한 금융권 혁신기반은 마련되고 있

으나 서비스 적용범위나 제공되는 API 개수 측면에서 

금융권의 보다 활발한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추가

로 안전한 데이터 개방에 필수적인 기업의 정보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제공

하는 기업이 제공받는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에 따라 

직접적인 관리·감독 또는 정보 유출사고에 대비한 책

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방안을 자율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31].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공

급하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

당 기술을 소비하는 충분한 수요자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크라우드펀딩 개인 

투자한도를 기존 연간 총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확대허용하고 펀딩모집 사실을 발행인 홈페이지나 

SNS 등 포털사이트에서도 광고·홍보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은 금융 소비자의 투자 편의성 및 접근성 제

고를 위한 조치라 볼 수 있다
[23]. P2P대출 시장에서도 

정부는 일반 개인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현행 1,000만

원에서 2,000만원까지 확대할 것으로 밝혀 시장 성장

을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섰다
[32]. 크라우드펀딩 및 P2P

대출이 개인 및 창업·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조달 시장

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규제완화는 시장의 

꾸준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투자자들의 참여가 기대되는 만큼 여러 이해 관

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장치 마련도 필

수적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P2P대출 상품이나 크라우드펀딩 기업에 대한 검증이 

쉽지 않다. 따라서 투자자가 여러 정보를 충분히 검토

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발행인과 중개업자에 적정한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자

금융 상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투자자와 

업체 간 명확한 과실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투자자 손

해배상을 위한 보험 및 관련 구제책도 구비해야 할 것

이다
[33]. 

로보어드바이저 거래에서도 향후 비대면 프로세스

가 활성화되면서 야기될 수 있는 투자상품에 대한 불

충분한 설명, 소비자의 낮은 이해 등의 문제로 투자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로보어드바이저의 특

성상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을 소비자가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알고리즘 오

류나 결함으로 인한 투자손실 등의 피해에 대해 책임

소재를 규명할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금융

업체나 투자자문업자 등이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제

공을 위해 필요한 기술 수준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라이센스 제도를 시행하고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 준수에 대한 명시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8].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으

로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의 위험성과 상품 내용에 대

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적합성 테스트의 도

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로보어드바이저

를 통한 거래 시 알고리즘 등 기술관련 오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소재와 분배에 관한 규

정을 바탕으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담보하는 보험 및 

피해구제기금의 설립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4]. 

마지막으로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 증가에 따른 관

련 법적·제도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미국, 일본, 스

위스 등 선진국은 암호화폐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이

를 합법화하거나 거래 소득세 부과 등의 방법으로 제

도권화 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 국세청

(IRS)은 지난 3월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소득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였고, 애리조나, 조지아 등 일부 주에서

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납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일본에서도 지난 2017년 4

월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일부 암호화폐를 결제수

단으로 인정하고 관련 사고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거

래소 등록제를 시행한 바 있다. 스위스의 경우 암호화

폐 허브국가가 된다는 목표아래 주크(Zug) 지역에 크

립토밸리(Crypto Valley)를 만들고 전세계 신흥 벤처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주크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는 자금세탁방지 방안마련, 고객신원 

확인, 3명 이상의 현지직원 의무채용 등 3가지 조건만

을 제시하며 규제완화를 통한 생태계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35].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생태계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의 

ICO(Initial Coin Offering, 암호화폐 공개) 금지와 같

은 규제는 궁극적으로 국내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더

디게 할 우려가 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가 

ICO 규제방안으로 주식공개상장(IPO)에 준하는 법을 

적용하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정부가 시장 자체를 막

기보다는 금융 소비자들이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

록 필요한 환경을 구축해주고 이를 모니터링 하는 역

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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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시사점

핀테크 혁신은 향후 국내 ICT 기술발전과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

다[36].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글로벌 금융거래의 증

가는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

들을 향한 새로운 시장기회가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

다. 스타트업들은 ICT 기술에 기반한 혁신 금융서비

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존 서비스를 대체하거나 

금융기관과의 협력·제휴를 통해 보다 맞춤화된 서비

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의 

효용과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결제·송금, 대출, 투자, 

자산관리 등 금융업 전반에서 영역별로 특화된 핀테

크 서비스 확대를 촉진할 것이다. 경쟁심화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시장을 

형성할 것이며 이에 개별 소비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금융 플랫폼 사업의 활성화로 이어

질 것이다
[37]. 즉 핀테크의 등장으로 다양화되고 복잡

해진 금융서비스들에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를 통합·관리·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통

한 ICT 기업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오픈 플랫폼을 

기반으로 기업 간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

다. 한 예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는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의 사업확장 및 고객기반 확보

를 위해 완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규제완화를 통

해 금융시장에서의 경쟁촉진 메기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기존 금융기

관 대비 장점을 가질 수 있는 사용 편의성과 금리 경

쟁력 등의 실질적 혜택을 제공받을 기회를 가지게 되

고 인터넷 전문은행 등 핀테크 사업자들은 사용자 확

대를 통한 자사 생태계 기반을 넓힐 기회를 얻는다. 

향후 글로벌 금융서비스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질 것

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 확보

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기업들이 보다 많은 서비스 경

험과 데이터에 기반한 효과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

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핀테크 산업발전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

도적 개선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ICT 기술 발전에 의

해 금융 분야에서의 개인정보의 활용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이 전제하고 있

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과도한 사전동의 규

제는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의 지체를 유도할 수 있

다. 정부는 사전적 규제방식을 탈피하고 핀테크 기업

의 자율성과 사후적 책임을 강화하는 규제 패러다임

의 전환을 통해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신

규 서비스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전

자금융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해킹, 개인정보 유출,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핀테

크 업체에 대한 보안 대응체계 점검과 소비자 피해구

제수단 마련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국

내 핀테크 정책은 기술 기반의 건전한 산업 발전과 이

에 따른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나아가되, 시장안정

과 소비자보호의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는 감독 및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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